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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은 음성을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음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서 친밀한 대

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인간은 본인이 의도한 바

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언

어적인 요소를 함께 사용한다(Planalp, 1996). 언어적 요소는 화

자의 메시지를 글자로 기록할 수 있어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게 하며, 비언어적 요소는 글자로 기록될 수 없는 화자

의 음성 음도, 운율(prosody), 제스처, 표정 등을 통해 화자의 의

사소통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즉, 의사

소통 과정에서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서의 언어적 요소에만 의

존하여 메시지를 해석하지 않으며, 화자가 말하는 동안에 보여

주는 표정, 제스처, 운율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함께 해석하여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의사소통

에서의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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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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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press different emotions compared to preschoolers. In general, differences in duration between develop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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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stensen et al., 1999; Knapp, 1980)에서 보고한 바 있다. 
Burgon et al.(1990)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요소에 먼저 주의를 기울

인 후에 언어적 메시지를 이해하며, 화자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

언어적 요소 간의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언어적 요소보다

는 비언어적 요소를 더 신뢰하는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

었다. 특히,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 운율은 인간의 음성의 음도

(pitch), 강도(intensity), 말속도(speaking rate) 등을 통해서 파악

되는 요소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

하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Coutinho & Dibben, 2013; 
Planalp, 1996; Trainor et al., 2000). 화자가 동일한 언어적 메시지

를 말하더라도 운율을 다르게 산출한다면, 청자는 화자의 메시

지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음성 의사

소통 과정에서 청자가 화자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

은 단어와 문장 등과 같은 언어적 요소와 결합된 준언어적 요소

인 운율을 함께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화의 운율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은 영유아기부터 발달하며(Trainor et al., 2000), 연령이 증가할

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더욱 정교해진다. 예를 

들면, 학령전기 아동은 의사소통 맥락과 화자 발화의 언어적 내

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반면에, 학령기 아동

은 의사소통 맥락, 단어 및 문장의 의미, 운율 정보를 종합적으

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한다(Aguert et al., 2010; 
Friend & Bryant, 2000; Kang et al., 2014; Morton & Trehub, 2001; 
Park, 2010). 나아가 초등학교 이후부터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정

과 실제 감정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Han & Yoo, 1998; Kim, 2000).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운율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하며, 상대방의 감정 

발화(emotional speech)를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표현하는 

능력도 정교해진다(Choi & Mazuka, 2003).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아동의 의사소통 발달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운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운율 지각(perception)과 산출(production)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청각장애 아동의 감정 지각에 관한 선행 연

구(Kim & Yoon, 2018; Lin et al., 2022; Most & Michaelis, 2012)에
서는 청각장애 아동은 보장구(예: 보청기, 인공와우)를 착용하

더라도 정상 청력 아동에 비해 감정 지각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5세 이전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

을 받은 6–17세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Lin et al.(2022)의 

연구에서 5가지 감정(행복, 슬픔, 공포, 분노, 중립)에 대한 음성 

감정지각 과제를 실시한 결과, 청각장애 아동의 감정 지각 점수

가 정상 청력 아동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Kim & Yoon(2018)이 

학령기 인공와우 이식 아동을 대상으로 4가지 감정(기쁨, 슬픔, 
공포, 화남)에 대한 음성 감정 지각 과제를 실시한 결과, 인공와

우 이식 아동의 감정 지각 점수가 정상청력 아동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Most & Michaelis(2012)가 음성과 표정으로 4가지 감정

(행복, 슬픔, 공포, 분노) 지각 검사를 청각장애 아동과 정상청력 

아동에게 실시한 결과, 음성, 얼굴표정, 음성과 얼굴표정 단서 

조건에서 모두 청각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감정 지각 점

수가 낮았다. 그리고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운율 지각 및 산

출 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Diehl & Paul, 2012; Park & Shin, 
2022; Scharfstein, 2011)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일

반 아동에 비해 운율 정보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발화에서 적절

하게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Scharfstein(2011), 
그리고 Park et al.(2022)의 연구에 따르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

동의 음도 변동성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적고 단조로운 것으로 

보고되며, 같은 모방 발화 과제를 진행할 때 말속도, 강도, 음도

에서 일부 감정을 표현 상황에서 일반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운율 지각 및 모방 과제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Diehl & Paul, 
2012). 이처럼 청각장애 아동과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같은 

의사소통장애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감정의 발화 및 지

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의 감정 발화에서의 운율 산출 능력

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기쁨, 화남, 슬픔의 감정 유형별로 F0, 
강도, 말 속도와 같은 운율적 측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기에

(Murray & Arnott, 1993), 화자는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

정에 따라 말속도를 조절하거나 소리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서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Kwon, 2022). 성공적인 의

사소통을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화자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운율 정보 파악이 

필수적이다. 상대방의 운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감정 지각의 어려움을 느낄 경우, 감정 산출의 어려움과 연결되

며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asson et 
al., 2017). 기존에는 고기능 자폐스펙트럼 아동과 같이 의사소

통 장애 집단과 정상 아동 집단에 대해 감정 발화 모방 및 산출 

능력을 비교하는 연구(Park, 2019; Park & Shim, 2022), 정상 성

인을 대상으로 한 감정발화 연구(Lee, 2020; Oh, 2022) 등이 이루

어졌지만, 정상 발달 아동이 지닌 감정 발화 모방 및 산출의 특

징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감정을 적절하

게 표현하는 능력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고려할 때(Lee, 2011), 
다양한 연령대 아동의 감정발화 산출 능력을 음향학적인 측면

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

반 아동의 감정발화 산출 능력을 확인하여 의사소통장애 아동

의 운율 중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감정 

발화의 표현과 인식 요소인 운율은 F0, 에너지, 지속 시간과 음

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Murray & Arnott, 1993; Williams & 
Stevens, 1972), 이런 운율을 사용하는 감정 발화의 음향학적 분

석을 위해서는 음도, 강도, 말속도, 전체 발화 시간의 길이 등이 

측정된다(Yildirim, et al., 200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의 연령대(학령전기, 학령기)와 감정 유형(기쁨, 슬픔, 분노)
에 따른 음도, 강도, 말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대

상으로 감정발화 모방과제를 사용하여 기쁨, 슬픔, 분노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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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를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가 산출한 감정발화를 음

향학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감정발화 산출 능력 향상을 위한 임상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령대의 

감정발화 산출 능력을 분석하여, 일반 아동의 감정발화 산출 능

력 발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만 4–6세의 학령전기 아동 22명, 
만 7–9세의 학령기 아동 13명으로, 총 3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대상자 모두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부모 

보고상 언어 및 인지 발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이다. 
대상자의 연령에 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집단 Mean (yrs) SD Range
Preschool-aged 

children
(n=22)

5.4 0.68 4.0–6.8

School-aged
children
(n=13)

8.3 1.17 7.0–9.9

표 1. 대상자들 정보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2.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22)의 감정발화 DB 문장을 사용

하여, 따라 말하기 방식으로 대상자의 감정 발화를 수집하였다. 
감정발화 DB 문장은 의미적 중립성, 한국어 문법, 어휘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 문장의 길이는 3–4어절의 단문으로, 
(2) 어절당 음절 수는 2–5음절로 제한하고, (3) Seo(2021)의 

‘2021년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에 수록된 1
등급 어휘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4–6세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당 문장이 의미적으로 

감정이 표현되지 않는 중립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언
어적 요소로 인해서 감정이 지각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해
당 감정발화 DB에는 행복, 분노, 공포, 슬픔, 놀람, 중립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보 통합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생리적 반응으로 알려진 기본 감정인 행복, 슬픔, 
분노에 해당되는 감정 발화만으로 본 연구의 과제를 구성하였

다(Ekman, 1992; Ekman & Friesen, 1971; Zinck & Newen, 2008).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과제는 연습문항 2개, 본 문항 5개로 선정

되었으며, 감정유형별로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게 되어 대상 아

동은 총 15개의 문장(감정 3가지 유형×문장 5개)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No. 발화 문장 비고(음절 수)
1 작은 방에 들어갔어 8
2 비누는 화장실에 있어 9
3 미끄럼틀을 타고 있어 9
4 그건 할아버지 물건이야 10
5 파란 버튼을 눌러봐 8

연습용 문장 문 앞에 있어 5
연습용 문장 방에 불을 켰어 6

표 2. 과제에서 사용된 문장 리스트
Table 2. List of utterances used in the assignment

2.3. 실험 절차

감정발화 수집은 조용한 공간에서 대상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디지털레코더(TASCAM DR-05X)를 모노로 설정

한 후, 아동의 입에서 15 cm 떨어진 위치에 녹음기를 트라이포

드로 고정한 상태로 음성을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과제

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별 발화를 효과적으

로 산출할 수 있도록, Kim(2022)의 감정 DB 연구에서 개발한 문

항으로 만든 감정별 음성 샘플을 아동들에게 들려주며 2개의 

연습 문장을 통해 본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은 ‘기쁨’, ‘슬픔’, ‘분노’ 감정에 해당하는 8–10음
절의 5개 문장의 음성샘플을 듣고 감정을 인지한 후 과제 문장

을 총 15번(5개 문장×3가지 감정) 발화하였다. 음성 녹음은 아

동당 평균적으로 5–10분 정도 소요되었다.

2.4. 음성분석

본 연구에서는 Praat version 6.2.23을 이용하여 수집된 음성 

데이터를 Lehiste(1970)의 기준에 따라 스펙트럴(spectral) 차원

인 음도(Hz), 강도(intensity) 차원의 강도(dB), 시간(temporal)의 

말속도(ms)로 측정하였다. 음도는 폐쇄음의 경우 자음의 기식

음 부분을 포함하여 발화 시작부터 끝지점까지의 평균 F0를 측

정하였으며, 강도 요소 역시 발화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평균 강

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문장

을 들려주고 따라 말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속도는 화자가 제시

한 문장을 발화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때, 발화시간

은 음성 산출의 시작지점부터 마지막 음소까지 걸린 발화시간

을 휴지를 포함하여 측정하였다.

2.5. 자료의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7(IBM, A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연령

(학령기전기, 학령기)과 감정 유형(기쁨, 슬픔, 분노)에 따른 감

정발화의 음도, 강도, 말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서 이원혼합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때, 반복측정분산분석에 대한 구형성 가정을 충

족하지 않을 경우, Greenhouse-Geisser로 수정된 자유도와 F값으

로 해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차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경우, 상
호작용 대비검정(interaction contrast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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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집단과 감정유형에 따른 감정발화의 음도 

집단과 감정 유형에 따른 F0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이원혼합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

하지 않았다[F(1.590, 52.458)=1.488, p>0.05]. 감정 유형에 대한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590, 52.458)=123.566, 
p<0.05]. 이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쁨과 

슬픔(p<0.01), 기쁨과 분노(p<0.01), 슬픔과 분노(p<0.01)에서 모

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동의 감정 발화에서의 F0는 분

노, 기쁨, 슬픔 순서로 높았다(그림 1). 연령대와 감정유형에 대

한 이차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590, 52.458)= 
1.488, p>0.05].

Emotion type Preschool-aged 
children (n=22)

School-aged 
children (n=13)

Happiness 331.41 (48.56) 332.86 (45.07)
Sadness 268.54 (31.37) 241.12 (20)
Anger 396.71 (75.79) 379.19 (39.18)

Values are presented as mead (SD).

표 3. 전학령기 집단과 학령기 집단의 감정별(기쁨, 슬픔, 분노) 
F0 평균값

Table 3. Mean F0 (Hz) by emotion type (happy, sad, angry) of 
preschool-aged children and school-aged children

그림 1. 전학령기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의 평균 F0
Figure 1. Mean fundamental frequency for preschool-aged children and 

school-aged children

3.2. 집단과 감정유형에 따른 감정발화의 강도 

집단과 감정 유형에 따른 강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에 제

시하였다. 이원혼합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에 대한 주효과가 유

의하여[F(1, 66)=13.356, p<0.01], 학령전기 집단에 비해 학령기 

집단의 강도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감정 유형에 대한 주효

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97, 39.497)=12.151, 
p<0.01]. 이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기쁨과 

슬픔(p<0.05), 슬픔과 분노(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상 아동은 슬픔 보다는 기쁨 감정을 표현할 때 음성의 강

도가 유의하게 컸으며, 슬픔 보다는 분노 감정을 표현할 때 음

성의 강도가 유의하게 컸다(그림 2). 연령대와 감정유형에 대한 

이차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197, 39.497)=0.451, 
p>0.05].

Emotion type Preschool-aged 
children (n=22)

School-aged 
children (n=13)

Happiness 55.55 (32.15) 64.23 (5.51)
Sadness 40.49 (9.48) 52.93 (8.28)
Anger 57.36 (9.85) 73.45 (7.48)

Values are presented as mead (SD).

표 4. 전학령기 집단과 학령기 집단의 감정별(기쁨, 슬픔, 분노) 
강도 평균값

Table 4. Mean intensity (dB) by emotion type (happy, sad, angry) of 
preschool-aged children and school-aged children

그림 2. 전학령기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의 평균 강도
Figure 2. Mean intensity for preschool-aged children and 

school-aged children

3.3. 집단과 감정유형에 따른 감정발화의 말속도 

집단과 감정 유형에 따른 말 속도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이원혼합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 66)=19.667, p<0.05]. 즉, 학령기 아동의 발화 시

간이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길게 나타나서, 감정발화 산출시 학

령기 아동의 발화속도가 학령전기 아동의 발화속도보다 유의

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유형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640, 54.124)=41.544, p<0.05]. 그 결

과, 감정별 발화 속도는 기쁨과 슬픔(p<0.001), 슬픔과 분노

(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3). 즉, 대상 아동은 

슬픈 감정에 비해 기쁜 감정에서의 말속도가 유의하게 빨랐으

며, 분노 감정에 비해 슬픈 감정에서의 말속도는 유의하게 느렸

다. 집단과 감정 유형에 따른 이차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640,54.124)=3.790, p<0.05]. 이에 대한 사후검정으로 SPSS 
Syntax LMATRIX와 MMATRIX를 사용한 상호작용 대비검정

(interaction contrast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슬픔에서의 집단 

간의 말속도 차이가 기쁨과 분노에서의 집단 간 말속도의 차이

에 비해서 유의하게 컸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학령기 

아동이 슬픈 감정발화를 산출할 때, 천천히 발화를 산출하여 나

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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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type Preschool-aged 
children (n=22)

School-aged 
children (n=13)

Happiness 1.99 (.20) 2.83 (0.86)
Sadness 2.24 (.24) 3.38 (1.16)
Anger 1.87 (.17) 2.76 (0.98)

Values are presented as mead (SD).

표 5. 전학령기 집단과 학령기 집단의 감정별(기쁨, 슬픔, 분노) 
말속도 평균값

Table 5. Speaking rate (millisecond) by emotion type (happy, sad, 
angry) of preschool-aged children and school-aged children

그림 3. 전학령기 아동 및 학령기 아동의 평균 말속도
Figure 3. Speaking rate for preschool-aged children and 

school-aged children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감정발화 산출 능력이 아동의 연령대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기쁨, 슬픔, 분노의 감정발화를 듣고 모방하여 

산출하도록 하였으며, 대상 아동이 산출한 감정발화에 대한 음

향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과 감정유형에 따른 감정발화의 F0값을 살펴본 결

과, 아동의 연령에 따른 F0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은 기본적인 감정인 기쁨, 슬픔, 분노 감

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학령기 아동만큼 음도를 조절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Kent(1976)에서는 아동이 3세부터 12세까지 

음성의 F0가 점진적으로 달라지지만 이것이 연령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감정유형에 따른 F0값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노와 기쁨, 분노와 슬

픔, 기쁨과 슬픔에서 모두 F0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분
노, 기쁨, 슬픔 순서로 F0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서 학령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 모두 분노, 기쁨, 슬픔을 표

현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발화에서 음도를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슬픔은 다른 감정들보다 낮

은 음도에서 발화되고 있으며 전학령기의 아동들도 발화 시 감

정의 변화에 따라 음도에 차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음도가 감정의 생성과 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 연구들로 밝혀져 왔기에(Aimer & Golberson, 2014; Murray 
& Arnott, 1993)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둘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감정 발화에서의 강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즉, 학령기 아동의 감정 발화 강도가 학령전기 아

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정 발화에

서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것은 학령전기와 학령기 아동의 감정 지각에 차이가 있

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Friend & Bryant(2000)
의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감정 지각 시 학령기 아동과 활

용하는 요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문장의 

내용과 억양을 일치, 불일치시킨 조건에서 4, 7, 10세의 아동들

에게 문장을 들려주고 정서를 판단하라고 하였는데, 내용과 정

서의 불일치에서 연령에 따라서 아동들의 정서 판단 근거가 다

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7세 아동의 경우에는 내용에 기반하

여 정서를 판단하였고, 10세의 아동은 말의 운율을 근거로 정서

를 판단하였다. Creissen & Blanc(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청

각 자극만 제시되는 상황에서 주인공의 감정을 추론하는 능력

이 나이를 들면서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연구들과 

본 연구를 비교하였을 때, 말의 운율 요소 중 하나인 강도는 감

정 추론의 근거로 쓰이기에 학령기 아동들이 더 효과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감정유형에 

따른 강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은 슬픈 감정보

다는 기쁜 감정을 표현할 때 음성의 강도를 크게 조절하였으며, 
슬픈 감정보다는 분노 감정을 표현할 때 음성의 강도를 크게 조

절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인 Oh(2022)의 연구에서도 일반 성인

이 분노를 표현할 때 강도가 제일 컸으며 슬픔에서는 강도가 약

한 것과 일치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아동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강도에서의 감정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연령에 따른 감정 표현시 말 속도에 유의한 차

이가 있어서, 학령기 아동의 감정 발화가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서 유의하게 길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서 감정에 따라 다양한 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정상 발달의 아동일 경우 1분당 산출한 단어의 수(WPM)
로 속도를 비교했을 때, 발화 속도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

다는 연구결과가 있다(Ahn et al., 2002). 아동의 말속도 조절 능

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향상되다가 17세가 되어서

는 성인과 유사해진다(Martins et al., 2007). 이러한 선행연구 결

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감정발화 산출 과제에

서 학령전기 아동의 말속도 조절 능력이 학령기 아동에 비해서

는 미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감정유형

에 따른 말 속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감정별로 기쁨

과 슬픔, 분노와 슬픔에서 말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은 기쁨과 분노 감정에 비해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말 속

도를 느리게 조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 유형에 따라서 화

자의 말속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Kim & Jeong, 2020; Oh, 
2022) 결과와 일치한다. Kim & Jeong(2020)의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감정 유도 발화 과제를 실시하였을 때,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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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간에 말 속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정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분노와 기쁨, 분노와 슬픔, 기쁨과 슬픔 감정 간

에 말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감정 발화 속도는 분노, 
기쁨, 슬픔 순서로 유의하게 빨랐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학의 

각성을 기준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는데, 말 속도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는 분노와 기쁨은 각성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감

정들이다. 심리학에서의 각성이란 감정으로 인해 신체와 정신

이 흥분되었는가를 보는 기준 중 하나로(Kim & Ahn, 2011), 분
노는 각성 정도가 높은 감정, 기쁨은 각성 정도가 낮은 감정으

로 분류되며 둘의 말속도 차이는 각성 정도의 차이에서 생겨났

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아동들 역시 감정

에 따른 신체‧정신적 흥분을 성인과 비슷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

를 통해 말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집단과 감정 유형에 따른 이차상호

작용 효과가 말 속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차상

호작용 효과는 학령기 아동이 슬픔 감정의 발화를 산출할 때 학

령전기 아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말 속도를 느리게 산출하여 나

난 결과에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령전기 아동과 학

령기 아동이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 말 속도를 조절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속도의 조절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며(Harnsberger et al., 2008), 특
히 성인과 아동의 말속도 차이는 학습된 어휘와 유창성의 차이

라고 해석하고 있다. 슬픔을 표현할 때 발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성인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고려할 때(Palo et al., 
2017), 학령기 아동들의 감정발화가 학령 전기 아동들보다 성숙

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과 함께 발달이 진행될수록 슬픔을 표현

할 때의 발화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정표현을 위한 발화에서 학령전기 아동과 학

령기 아동 집단에서 강도와 말 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감정 간에도 F0, 강도, 말 속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감정 유형별

로 목소리의 변동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

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때 대

상 집단을 학령전기, 학령기로 구분해 진행했기에 아동의 연령

에 관한 감정발화의 발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는 문제가 있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자발화를 통한 감정 발

화에서의 목소리 변동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

동과 학령기 아동의 성별 차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

는 선행 연구를 근거로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 

남성과 여성의 F0 측정 시 남성의 평균 F0가 여성보다 낮다는 

다른 선행 연구를 고려할 때(Brown et al., 1993; Morris et al., 
1995; Sapienza, 1997), 성별을 포함한 대상 집단으로 나누어 연

구를 진행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령과 감정 유형

에 따른 아동의 목소리 변동성을 비교하는 음향학적 연구에 이

에 대한 성인의 청지각적 평가가 더해진다면, 아동의 목소리를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언어적, 발달적 문제가 없는 정상 아동

이었기에 추후에 자폐 아동과 같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감정

에 따른 아동의 목소리 변동성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거나 

대상자를 성인으로 바꿔 RHD(right hemisphere damage) 환자와 

같은 운율을 이용한 감정 이해 능력이 어려운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더 광범위한 음성데이터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

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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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일반 아동의 감정 발화 모방 능력: 음향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 수 빈․김 정 은․조 수 형․이 효 선․문 성 윤․이 영 미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 발화 음성 녹음을 통해 대상 아동의 나이(전학령기-학령기)에 따른 음도, 강도, 발화 속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감정과 음도-강도-발화 속도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만 4-9
세의 정상 발달기 아동 3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한국형 감정 발화 데이터베이스(KAV DB)에 속한 문장 발화

를 통한 세 가지 감정(기쁨, 슬픔, 분노)의 음도-강도-발화 속도가 측정되었다. 최대/최소 음도, 최대/최소 강도, 발화 

속도가 이원혼합분석을 이용해 측정되었다. 전학령기-학령기 학령기 아동 사이에 유의한 음도 차이가 관찰되었다. 
분노의 음도가 가장 높았으며 기쁨-슬픔이 뒤를 이었다. 평균 강도 측정 결과, 학령기 아동들이 감정 발화 시 더욱 

높은 강도로 발화했다. 감정 별 강도 측정 시, 기쁨의 강도가 슬픔보다 높았으며, 분노의 강도가 슬픔보다 높았다. 
발화 속도에 있어서 집단 간 높은 유의도가 확인되었다. 발화 속도 측정 시, 기쁨의 발화 속도가 슬픔과 비교해 빨

랐으며, 분노의 발화 속도가 기쁨-슬픔과 비교해 빨랐다. 기쁨-슬픔의 이차 상호 작용 효과에서 유의도가 높았다. 
상호 작용 효과를 기반으로 발화 속도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음도-강도-발화 속도 간 감

정 별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또한, 결론을 통해 연령 별 감정 발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어: 감정발화, 음성, 학령전기 아동, 학령기 아동 




